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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점차 사회적 위기나 문제 상황에 대해 개인의 공동체

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한 사회의 질서 유

지의 기반이 되고,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김성훈, 2015). 사회적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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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적 위기에 대해 개인의 공동체적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주목하여 주변의 맥락, 개인

내적인 변인, 그리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의 만 12세 ~ 만 17세 청소년(남 900명, 여 772명)과 그 부모(부 203명, 모 1,469명), 총 1,672쌍을

대상으로 SPSS 26.0 및 PROCESS macro version 4.0의 Model 6를 이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분

석 및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효능감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했다. 둘째,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청

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즉 부모가 효능감을 느

낄 때, 청소년은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아존중감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으로 이

어진다. 이는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 부모효능감을 증진하는 개입과 청소년의 일차적 주변

환경인 가족과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부모효능감, 공동체의식,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아동종합실태조사

Abstract  Social crises, such as the global climate crisi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psychological mechanisms of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 or shared 

merits and demer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 around adolescents, their internal variables, and the sense of community in ado-

lescence when social identity is established. A total of 1,672 pairs of adolescents aged 12

to 17 years (M = 14.95, 900 males, 772 females) and their parents (203 fathers, 1,469 

mothers) from the National Survey on Children in Kore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to conduct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analysis and bootstrapping 

tests. First, the direct impact of parenting efficacy on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was significant. Seco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were significant. In other words, when parents feel

efficacy, adolescents perceive family relationships positively, and self-esteem leads to a 

highe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s that 

promote parenting efficacy, support adolescents’ primary environments, which are their

families, and boost their self-esteem to foster a sense of community.

Keywords parenting efficacy, sense of community, family relationship, self-esteem, 

the national survey o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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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래했을 때 각 개인은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개

인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

결로 이어지도록 한다(박혜숙, 2019). 청소년기는 사회

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이후 성인기의 사회참여와 시민성으로 이어진

다(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더불어 공동체의식

의 함양이 아동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문제를 해소하거

나(박현정 등, 2015), 외현화 문제를 완화(한대동, 오경

희, 2013)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와 정

적인 관계가 있음(하아영, 조한익, 2020)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건강한 발달에 있어 공동체의식은 중요

한 개념이며,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내면화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기의 중요한 발

달 과업(Pooley, Pike, Drew, & Breen, 2002) 중 하나이

다. 하지만, 현재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지지하는 청소

년 주변의 사회적 맥락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박혜숙, 2019)과, 지역 또는 연고에 

따른 배타적 공동체의식 형성 및 기회주의적 사고방식

이 만연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박가나, 2009)는 공동체

의식 약화의 기조를 지지한다.

공동체의식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과 유

대감을 형성하고, 상호 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

고,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다하려는 의식(박가나, 2009)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유대감(박현정 등, 2015)으로 정의된다. 공동체의

식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데(박혜숙, 2019), 선행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또래관계(김상

미, 남진열, 2011;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와 교

사와의 관계(박혜숙, 2019)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는 청소년기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사회

적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Shaffer & Kipp, 

2010)되어 왔는데, 특히 공동체의식은 가정에서 부모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박수원, 김샛별, 2016)될 

수 있다고 밝혀져 왔기 때문이다. 부모가 수용적 양육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시민의식이 발달하고(김위정, 

2012),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방식이 공동체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유난숙, 2015). 다만, 부모가 스스로 양

육을 잘 해낼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인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가 보고(임현주, 2019; 한혜림, 2021)되어 옴

에도 부모효능감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미비하다. 이와 함께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청소

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거나(김태한, 2017), 중학교 이후에는 부모의 

지원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동체의식에 부정적인 영

향(전현정, 정혜원, 2017)을 미친다는 일관되지 않은 

보고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모 요인과 청소년의 공

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영향과 더불어 가족 간의 유대 또한 사회화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아 왔는데(Wentzel & McNamara, 

1999), 가족관계 내에서 유대감을 토대로 이타적인 행

동 방식이나 책임감 등의 긍정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는 더 확장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사

회 인식 및 참여를 촉진함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가족관계 친밀

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이 밝혀져 왔으며(허영주, 

2019), 가족 간 유대가 높다고 보고된 아동들이 타인을 

보살피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더 많이 행

동하는 경향이 있었다(Romig & Bakken, 1992). 이와 

함께 학교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정

환경의 상대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

다(김위정, 2012). 특히 부모효능감이 가족관계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 또한 나타났는데,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관계는 서로 관련이 있었고(조찬희, 김교헌, 이형

용, 2021),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Saltali, 2020), 부모

효능감, 가족관계, 공동체의식 간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부모의 개인적 특성은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쳤

다는 점에서(박명숙, 2010),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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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청소년은 

타인에 대한 수용과 협력으로 사회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공동체의식 또한 높게 나타남이 보고되어왔다(최정현, 

2019; Peterson, Speer, & McMillan, 2008). 더불어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직접적인 관계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강가영, 장유미, 2013; 박혜

숙, 2019; 양영미, 김진석, 2015; 정수정, 김소은, 정익

중, 2018). 이때, 자아존중감은 부모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과정 안에서 형성(Pipp, Easterbrooks, 

Harmon, 1992)되며, 부모의 정서적인 특성이나 양육 

관련 요인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김원숙, 

2019)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유아

기의 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김현미, 도현심, 2004; 윤지영, 

허은정, 2017) 청소년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부모효능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

며, 청소년의 사회정서 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보고

되었지만(Shumow & Lomax, 2002), 부모효능감과 부

모-자녀 의사소통 간의 관계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김현미, 도현심, 2004; Çekiç, 

Karageyik, 2021)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맥락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

을 주는 청소년의 연령, 성별, 그리고 가구구분을 통계

적으로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

하여,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하여 6학년에서 공동체의식

의 모든 영역이 낮아졌다는 점(구정화, 2015), 공동체 

역량을 예측함에 있어서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

이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한다는 점(윤영, 성지훈, 

2021), 그리고 가구소득이 가족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김위정, 2012)이 보고

되어 왔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

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는 연구(남영자, 박

태영, 2009)에 따라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

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부모효능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4,039세대

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등, 2019)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통계청 누리집의 마이

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았다. 주 양육자

가 청소년의 부모인 경우만을 포함하여, 만 12세 ~ 만 

17세 청소년(M = 14.95, 남 900명, 여 772명)과 그 부

모(부 203명, 모 1,469명), 총 1,672쌍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와 청소년 각각 부모 변인, 청소년 변인 

관련 문항에 직접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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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dolescents

Gender
Male 900 (53.8)

Female 772 (46.2)

Age
Mean 14.95

Range 12 ~ 17

Parents

Relationship with 

adolescents

Father 203 (12.1)

Mother 1469 (87.9)

Classification of 

household income

Nonpoor 935 (55.9)

Poor 737 (44.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1,672)

2. 측정도구

1)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와

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다는 부모 역할 수행 능

력과 관련한 부모 자신의 믿음의 정도(Johnston & Mash, 

1989)로서,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

하고, 신숙재(1997)가 번안한 한국판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척도 중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

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등의 효능감 9개 문항을 사

용했다(류정희 등, 2019).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모효능감을 가지는 것

으로 해석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보호자와의 가족관계를 측정

하기 위해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안된 척도

가 사용되었다.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보

호자를 사랑한다’, ‘보호자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주보

호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

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존

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

도이며, 이를 위해 Rosenberg(1979)가 제안한 자아존

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

다’의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

석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호혜적 관계를 유지,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실천적 의식(박가나, 2009; Chavis 

& Wandersman, 1990)으로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안된 척도를 사용했다. ‘나는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눈

다’, ‘나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킨다’ 등의 8

문항으로 구성,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

렇다’의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전체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이 연구는 선행연구(구정화, 2015; 김위정, 2012; 윤

영, 성지훈, 2021)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의 성

별, 가구구분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가구구분은 일

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되고, 저소득층 가구는 기

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포함한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을 이용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해 빈도분석을, 연구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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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 및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version 4.0의 Model 6(Hayes, 2022)를 사용해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k = 10,000, 95% 신

뢰구간)을 통해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효능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자아존

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본 분석에 앞서, 해당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기

술통계 산출 및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 범위는 [-0.23, 

0.29], 첨도 범위는 [-0.18, 0.77]로 나타나 각각의 절댓

값이 2와 7을 넘지 않았으며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

다(West, Finch, & Curran, 1995). Pearson 상관분석 결

과에서,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r = .43, 

p < .00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 = .32, p < .001), 청소

년의 공동체 의식(r = .32, p < .001)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 = .40, p < .001), 청소년의 공동

체의식(r = .54, p < .001)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r = .33, p 

< .001)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부모효능감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 = .31, p < .001),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β = .09,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

으로 상정한 모든 회귀모형 및 각 연구변인에 대한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Bootstrapping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먼저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가구구분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진다(β = 

.18, 95% CI [.16, .21]). 또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높은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졌다(β = .02, 95% CI [.01, .03]). 마지막으로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졌다(β = .02, 95% CI [.01, .02]).

Variables 1 2 3 4

1 1

2 .43*** 1

3 .32*** .40*** 1

4 .32*** .54*** .33*** 1

Range 1.78 ~ 5.00 1.25 ~ 4.00 1.40 ~ 4.00 1.25 ~ 4.00

M 3.33 3.07 2.83 2.94

SD .48 .45 .41 .38

Skewness 0.13 -0.23 0.29 -0.13

Kurtosis 0.19 0.33 -0.18 0.77

Note. 1: Parenting efficacy; 2: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 3: Adolescents' self-esteem; 4: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p < .001.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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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athway β B S.E. t
95% CI

Lower Upper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

Parenting efficacy a1 .40 .37 .02 17.66*** .33 .41

Age -.02 .01 -2.65** -.03 -.00

Gender -.05 .02 -2.50* -.09 -.01

Household income .09 .02 4.59*** .05 .14

Constant 2.04 .12 26.48*** 1.82 2.27

F(4,1667) = 104.90, p < .001, R2 = .20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ing efficacy a2 .17 .15 .02 6.93*** .11 .19

Family relationship d21 .32 .29 .02 12.84*** .24 .33

Age .01 .01 1.13 -.00 .02

Gender -.00 .02 -.20 -.04 .04

Household income .03 .02 1.34 -.01 .06

Constant 1.35 .12 11.70*** 1.13 1.58

F(5,1666) = 75.60, p < .001, R2 = .18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Parenting efficacy c’ .09 .07 .02 3.90** .04 .11

Family relationship b1 .46 .39 .02 19.14*** .35 .43

Self-esteem b2 .12 .12 .02 5.56*** .08 .16

Age -.00 .00 -.71 -.01 .01

Gender .00 .02 .05 -.03 .03

Household income -.02 .02 -1.18 -.05 .01

Constant 1.24 .10 11.87*** 1.03 1.44

F(6,1665) = 127.22, p < .001, R2 = .31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Parenting efficacy c .31 .25 .02 12.85*** .21 .28

Age -.01 .01 -1.73 -.02 .00

Gender -.02 .02 -1.13 -.06 .01

Household income .02 .02 1.26 -.01 .06

Constant 2.26 .10 21.57*** 2.06 2.47

F(4,1667) = 49.30, p < .001, R2 = .11

Note. Adolescents’ gender: 0 = Female; 1 = Male. Classification of household income: 0 = Poor; 1 = Nonpoor.
*p < .05. **p < .01. ***p < .001.

Table 3.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Sense

of Community (N = 1,672)

Pathway
bootstrap estimates 95% CI

β S.E. Lower Upper

Parenting efficacy → Family relationship → Sense of community .18 .01 .16 .21

Parenting efficacy → Self-esteem → Sense of community .02 .01 .01 .03

Parenting efficacy → Family relationship → Self-esteem → Sense of community .02 .00 .01 .02

Table 4. Bootstrapping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Indirect Effects (N =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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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성인기의 사회참여

와 시민성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심리정서 및 학교생활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과 배

타적 공동체의식 및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여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지지하는 사회적 맥락이 미약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일차적 주변 환경인 부모, 가족, 그

리고 개인 내적인 변인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효능감과 청

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청

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

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효능감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쳤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김현미, 도현심, 2004) 또

는 사회적 기술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심미경, 우

주영, 2019)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는 부모에게서 분리되기 시작하며 또래에게 몰두하는 

시기로 여겨져 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도 여

전히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

여준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에 있어서 청소

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잘 양

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

다고 부모 자신이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청소년 공동체의식

과 관련한 통제변수인 청소년의 연령, 성별, 그리고 가

구구분을 통제한 후에도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

다. 즉 부모 자신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

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다고 생각할 때 청소

년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와 

같이 청소년이 지지받을 때 청소년의 내적 요인인 자

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고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유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

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연

구(임현주,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김선숙, 안재진, 2012; 최정현, 

2019)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여종

일, 2015) 및 부모-자녀 관계(Bulanda & Majumdar, 

2009)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기존의 연구,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힌 기존연구들(권대희, 오윤자, 

**p < .01. ***p < .001.

Figure 1. The Results of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Sense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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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조아라, 현온강, 2008)과 같이, 부모효능감의 증

진이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청소년이 타인 수용과 협력을 통해 크고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자 하는 실천적 의식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

로 하여금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에 대해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

다. 더불어 자신의 속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

에서의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므로,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부모효능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느끼는 효능감이 자녀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

년 또한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자녀와 부모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

령, 서울시 가족센터 가족학교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청소년기 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가족학교

에서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

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운영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차 데이터인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구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

는 차이를 통제하였지만 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

보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있어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

가 아닌 보호자와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2018년도에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

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집단활동이 어려웠던 

2020년도 이후의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설명하는 

모델과 유의성은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한 청소

년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이 연구의 결과와 함께 살

펴본다면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일차적 주변 환경인 가족과 청소년 개인 요인

에 초점을 두고 그 영향력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나, 또

래애착, 학교생활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인과 청소년

의 공동체의식과의 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므로

(김상미, 남진열, 2011; 송연주 등, 2015) 향후 가정 및 

학교 맥락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사회적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의 발달과 관련된 기제

들과 그 경로를 밝혀내었고, 특히 청소년의 사회성 발

달에 경시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사회로서 

가족과 부모의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부모효능감이 가족관계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쳐 공동체의식의 발달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서 이를 돕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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